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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무 실  310-326-4350 

주일미사 

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

평일미사 

월,화 미사없음 

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

가족미사  오전 9시 30분 목,금 오전 9시 30분 

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

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

  사람의 영혼이란 참으로 신묘한 것이다. 당초에 하느님이 

첫 인간에게 동물들 이름을 모두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사

람은 자신과 같은 존재를 아무 데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듯

이 세상 만물 가운데 놓인 영혼의 처지란 유일하다. 자신은 

그 어떠한 사물과도 다르다고 영혼은 느낀다. 세상의 그 어

떠한 학문도 영혼의 이런 의식을 깨칠 수가 없고, 그 어떠한 

굴욕도 이를 말살하지 못한다. “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

도 다르다. 그 무엇과도 판이하고 하느님만 닮았다.”  

  그러면서도 인간의 영혼은 역시 만물과 공통하는 데가 있

다. 모든 것과 친근함을 느낀다. 우주 안의 형상·움직임·몸

짓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말해준다. 영혼은 그 가운데서 자

신의 핵심을 형언해 보려고 쉴 새 없이 애쓴다. 그리고 그것

을 제 생명의 표징으로 삼으려 한다. 강한 무엇이라도 만나

면 어딘가 자신의 본질이 거기 발로된 듯하고 자신 안의 무

엇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다.  

  그러기에 비유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. 영혼은 그 어떤 

사물과도 판이하므로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. 그러면서

도 한편 모든 것과 통하기 때문에 사물과 사건을 또한 자신

의 표상으로 체험하게 된다. 

  많은 사람 앞에 아름답고 힘있게 서 있는 초도 그런 비유

의 하나이다. 

  촛대 위에 어떻게 서 있나 살펴보자. 큼직하고 묵직한 발

이 받쳐주고 있다. 발에서부터는 촛대가 든든하게 솟아 있

고 초는 그 위의 받침 한가운데에 꽂혀 있다. 위로 갈수록 

약간 가늘어진다. 그러나 아무리 높이 뻗어올라가도 그 생

긴 모양이 틀림없다. 초는 이토록 날씬하고 조촐하면서도 

따뜻한 살결을 한 그 매끈한 모습을 뚜렷이 드러낸다. 

초 (1) 

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 

 

◎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시편 29, 1-2. 3ㄱㄷ. 4. 3ㄴ. 9ㄷ-10)  

○ 하느님의 아들들아, 주님께 드려라.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 

    드려라.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. ◎ 

○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.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.  

   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,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. ◎ 

○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.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.  

   “영광이여!”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. 주님이 영원한  

    임금으로 앉으셨네. ◎ 

 

◎ The Lord will bless his people with peace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Psalm 29:1-2, 3-4, 3b, 9b-10) 

○ Give to the LORD, you sons of God, give to the LORD  

    glory and praise, Giv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 

    name; adore the LORD in holy attire. ◎ 

○ The voice of the LORD is over the waters, the LORD,  

    over vast waters. The voice of the LORD is mighty;  

    the voice of the LORD is majestic. ◎ 

○ The God of glory thunders, and in his temple all say,  

   “Glory!” The LORD is enthroned above the flood; the  

    LORD is enthroned as king forever. ◎ 

 

사무실 업무시간 

월,화,토 휴무 

수,목,금 8:30am - 4:30pm 

주일 8:30am - 1:30pm 

 
(다해) 주님 세례 축일 입당 : 희망의 순례자들    파견 : 1 



 

본당 소식 

▶ 안나회 모임 

    일시 : 1월 12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 장소 : 소회의실 

   

▶ 반장월례모임 

    일시 : 1월 26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 장소 : 강당 

 

▶ 주일학교 공지 

    1월 12일(오늘)부터 가족미사 후에 성전에서 성가 및  

    미사곡 연습이 있습니다. 학부모와 학생들은 미사 후에  

    성전에 남아서 함께 성가연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  

    10-15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성가연습 후 이어서 주일학 

    교 수업이 시작됩니다. 성가연습을 통하여 모두가 미사전 

    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

     

▶ 본당신부님과 신자개인면담  

    기간내에 개인면담을 아직 하지 못한 각 반원들과 

    반모임에 속하지 않아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자들은 

    계속 면담이 가능하오니 시간을 내셔서 미사 후 집무실로  

    오셔서 면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.  

    ※ 수·목·금·토 미사 후, 주일 교중미사 후 

 

    

  

     

 

 

 

    

     우리들의 정성 

▶ 성전 PA(음향) 시스템 공사 공지 

    1/13(월)부터 성전 음향 시스템 공사가 진행됩니다. 

    공사로 인하여 다음주간 평일미사는 강당에서 진행됩니다. 

    ※  1월 15일(수), 16일(목), 17일(금) 미사 장소 : 강당 

 

▶ 2025년 희년(Jubilee) 캠페인 

    1)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

    2)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

    3)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

 

▶ 이태석 신부 선종 15주년 기념 사랑의 콘서트 

    1) 일시 : 1월 25일(토), 저녁 6시 

    2) 장소 : 성 프란치스코 성당 

    3) 행사내용 : 뮤지컬 슈쿠란바바, 백삼위 성가대 합창,  

                        가야금연주 외  

    4) 참가신청 : event.shukuranbaba.com 

    5) 문의 : info.cfacm@gmail.com  

                 (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) 

    참가비는 무료이며 식사 및 좌석배정을 위해 반드시 RSVP  

   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 

    참가신청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, 서둘러 신청 부탁드립니다. 

 

 

 

 

 

    

 

             

     

교  무  금  $    6,140.00  

주일헌금  $    2,434.00  

감사헌금  $    1,150.00  

2차 헌금  $    1,545.00  

장례미사  $      500.00  

성물판매  $      303.00  

합     계  $  12,072.00  

강규영 고천용 권오상 권태만 김여순 김영길 김옥희 

김재동 김종렬 김현숙 맹승우 박광자 박순자 박의혜 

박인식 박정희 백필녀 변복순 손두화 신성주 신순철 

유중수 윤   철 윤선희 이민상 이상석 이상청 이성구 

이영희 이주창 이항우 이행자 장가강 조준제 조희남 

차인수 최기진      


